
6.2 경기 지방자치 일당독주 저지와 참여 자치 실현을 위한 

경기지역 1천인 선언문

2010년은 경술국치 100주년, 6.25전쟁 60주년, 4.19혁명 50주년, 5.18민주항쟁 30주년을 

맞이하는 격동의 한 해이다. 그리고 6월 2일에는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

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,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역대 최대의 지방

선거가 예정되어 있다. 

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는 지금,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 

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. 그러나 주민참여,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온

데간데없고, 지방자치는 부패·무능과 오만∙독선으로 도민들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장악

되어 있다.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

하고 있다. 

 

그 변화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해

야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.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

출직  도의원 108석 전원,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, 군수 중 29명, 경기도지사 모두 특

정 정당이 당선되어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통행의 경기도정이 운영되어 왔다. 특히, 우

리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전액삭감 사태에서 그 단면을 충분히 목격하였다. 

  

이번 6월 2일 치뤄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고 [ 균형과 

참여 ]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.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

라는 틀에 갇혀 왜곡된 경기도 지방자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

다. 이에 우리는 이제 2010년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

치참여를 확대하고, 경기도 단위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, 경기도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

한 활동을 시민 유권자 참여 운동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.

   

우리는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라는 소중한 승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참여와 실천이 새로운 

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.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

주의를 지켜내고 시민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

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 

우리의 결의

- 우리는 도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왜곡해온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독주 

를 막아내기 위해 1천만 도민과 함께 노력한다. 

- 우리는 도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좋은 후보를 

발굴하고 지지, 지원한다.



- 우리는 민주, 인권, 복지, 평등, 여성, 생태, 평화, 참여의 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

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
2010년 2월 23일

6.5 경기 지방자치 희망연대 (가칭)

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, 경기진보연대, 경기희망교육연대, 민족문제연구소 

경기남부지부

( 참가단체와 선언참가자 명단)

1,000인 선언 참가자 명단

* 1,000인 선언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입니다. 

  입금계좌는: 농협 ***-**-****** 안명균

이름 손전화 E-mail 지역,직위,직책


